
CO2, 오염물질에서 고부가소재로…
박테리아 촉매 활용해 탄산화합물 생산 … 플래스틱 고무에 채용 기대

박테리아를 이용해 이산화탄소(CO2)를 탄산화합물(COx)로 전환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CO2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나 자연에서는 해양 생광물화 과정을 거쳐 탄산화합물로 전환돼 저장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원으로 인식해 고부가가치 소재로 전환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포스텍 차형준 교수팀은 생광물화 메커니즘을 모방해 CO2를 탄산화합물로 전환하는 촉매 개발에 성공했다.

기존에 채용되던 탄산무수화 효소는 활성속도가 빠르지만 효소 제작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연구팀은 탄산무수화 효소의 유전자를 재설계함으로써 박테리아가 촉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박테리아 촉매는 탄산무수화 효소보다 7-27배 정도 활성률이 높고 비용도 14%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박테리아를 촉매로 사용한 탄산화합물이 시멘트, 콘크리트, 플래스틱, 고무 등 다양한 산업용 소재

뿐만 아니라 인공뼈, 칼슘보조제 등 의료용 소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형준 교수는 “CO2를 고부가가치 소재로 전환하는데 응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성과”라며 “산업화에

성공하면 경제적으로 CO2 전환공정 개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응용생명공학 분야 학술지 <응용환경미생물학회지>에 소개됐고, 미국 미생물학회의 우수논문으

로도 선정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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